
원화 동성 공 확 가 실하다

병규 경 연 본 장

외화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산 넘어 산 이라고 국내 경제의 시름은‘ ’

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내 외수 경기의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우리. ㆍ

경제의 취약 부문에 한 근심이 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3 .

첫째는 속히 불어나는 가계 부채다 한국의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보.

다도 배 정도 빠르다 가계 가처분소득 비 융부채 배율은 미국과 일본2 .

의 배와 배보다 높은 배다 은행의 가계 출 연체율도 차 높아지1.4 1.2 1.5 .

는 추세다.

두 번째는 하향세를 나타내는 부동산 경기다 가계 부채 구조를 보면 총 가.

계 부채의 분의 정도가 부동산담보 출이다 은행 출의 경우는 가3 1 . 60%

이에 해당한다 부동산담보 출 비 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락은.

가계 부실을 키워 국내 경제를 기로 몰고 갈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이나

다름없다.

세 번째로 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다 소기업의 신용 험지.

수가 가계나 기업보다 훨씬 빠르고 높이 올라가면서 소기업 출이

속히 고 있다 은행들의 수익성도 하되고 있어 은행만 나무랄 수도 없.

다 경기침체 속에서 자 공 이 여의치 않으면 소기업의 도산을 피해.

가기는 어려울 것이다.

국내 경제의 취약 부문이 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물과3

융의 복합불황으로 일본처럼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.

실물경기 악화 부동산 가격 락 가계 부채 상환능력 상실 융기 부실, , ,

화 국내 유동성 경색 심화 실물경기 랭이라는 일련의 경기 침체 도미노, ,



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.

지 은 국내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는 바로 그

시 이다 가장 시 한 책은 경제 난국에 한 정책 당국들의 공감 에.

서 우리 경제에 충분한 원화 유동성을 공 하는 일이다 가계 파산이나 기업.

부도를 최 한 여 국내 경기의 락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의.

하강 속도가 상보다 빨라진다면 이를 회복하기 한 비용은 지 보다 몇

배 더 들 수밖에 없다.

국내 경제 성장률이 만일 에 머물게 되면 정치 사회 불안정과 혼란을2%

그 구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동성 공 확 를 해서는 무엇보다.

기 리를 과감하게 낮추어야 한다 그동안 보수 인 리 정책으로 미국. ,

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폭 인 인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한국은행

의 큰 공이다 다행히 유가 하락 환율 안정 등으로 리 인하 부담도 없다. , .

통화교환 정이라는 신무기로 외화 유동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통화 당국

이 이번에는 상을 뛰어넘는 담한 리 인하로 국내 경제의 시름을,

한 번 덜어주기를 기 한다.


